열매맺는 소그룹 지도자를 위한 편지 
2007년 6월 26일 제190호


                                한적한 곳으로 나가 쉬어라 
이제 2007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워가기 위해 유모의 심정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를 쏟아부어온 치열한 사역의 시간이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지 조용하게 쉬면서 지친 몸과 영혼을 다시 충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절로 드실 만큼 최선을 다해 달음질해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경험적으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풍성하여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의 샘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겠거니와 아직 영적 깊이가 일천한 경우라면 더더욱 정기적인 영적 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사역자에게 영적 재충전은 필수입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의 영적인 승리를 맛보았지만 이내 영적인 침체로 접어들었습니다(왕상 19:4).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 받아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제자들도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 쉬라는 예수님의 권면을 받았습니다(막 6:31).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거두시고 나서는 언제나 혼자 기도하시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마 14:23). 

쉼이란 그저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름 방학을 맞이하면서 한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쉼이란 그저 육체적인 쉼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재충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먼저 육체적인 쉼을 가졌습니다(왕상 19:5-8). 그러나 엘리야의 안식과 쉼은 육체적인 회복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습니다(왕상 19:5하).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왕상 19:6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기울였습니다(왕상 19:6하-13).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의 방향으로 다음 사역의 방향을 수정했습니다(왕상 19: 15-17). 예수님께서도 그저 육체적, 정서적으로만 무리들과 제자들로부터 독립되어 쉼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며 재충전하셨습니다(마 14:23). 

재충전된 영적 에너지로 사역해야합니다. 

엘리야는 영육간에 회복된 이후에 다시 한번 남은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엘리사를 불러 사역의 후계구도를 구축했습니다(왕상 19:19-21).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주신 후에도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막 9:29)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한 재충전이 있었기에 영적 사역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였습니다(마 26:42). 

사랑하는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번 여름 방학기간을 통해 영육간에 재충전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에 집중하고, 그 사역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 영육 간에 다시 한번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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